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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전장 정근원 동지 15일 복직!

보쉬전장의 정근원 동지가 15일부로 현장에 복귀한다. 그동안 

3년의 해고투쟁 끝에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투쟁해온 정근원 동지와 가족들, 지회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보쉬전장 

노조파괴의 최대 피해자인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온갖 핑계를 갖다대며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법원 마저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고, 정근원 동지는 당당히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만행 전 대표이사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 구형!

그 와중에 진행된 보쉬전장 노조파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노조파괴 주범인 이만행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물론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노조파괴 혐의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범죄사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관리자 3인에게도 8월~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해고자는 현장을 복직하고 대표이사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이 재밌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은 법정에 서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에게 

해고당했던 노동자는 대법원 판결을 들고 당당히 현장으로 

돌아왔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미 다 밝혀진 것이다.

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법워늬 판결은 7월 7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하도록 지회에서는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이만행 전 대표이사는 법정의 마지막 진술에서도 자신들은 

윤리적 경영을 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스스로 칭송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진짜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유성기업은 임금삭감도 자유자재 
유성기업에서 임금삭감이 벌어졌다.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월급의 일부가 깎인 명세서를 받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측이 내세운 이유는 황당하게도  

‘태업’이다.

유성기업은 UPH(시간당 생산량)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모자라면 임금을 삭감했다. 

기준치에 미달하게 생산했으니 태업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치는 노사간에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임금을 깐 것이다. 

최근 노조파괴 관련한 재판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유명한 

보쉬전장의 전 대표이사가 검찰 구형에서 10월 징역형을 받았다. 유성기업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이보다 적은 형량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를 멈출줄 모르고 있다. 범죄자들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일까? 

 
사업주는 징역형 구형!

해고자는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 6월 17일(수) 14시00분
* 장소 :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민주노조 사수!
한국타이어 
공동선전전

ᄋ일시 : 6월 15일(월) 13시30분
ᄋ장소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


